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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, 7·15 총파업 향한 현장순회 돌입
금속노조가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

본격적인 현장 조직화에 시동을 걸었다. 박상

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첫 행선지로 충남지부

를 찾아 세정지회, 유성기업아산지회, 한온시

스템아산지회, 케이엠피지회를 직접 돌며 조

합원들을 만나고,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총파

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.

박상만 위원장은 “자본은 트럼프 관세 등 

대외 여건과 AI 투자를 핑계 대며 무차별적인 

해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, 이 과정에서 

국내 본토의 일자리 변동 위험은 철저히 가려

져 있다”며, “정부가 자본의 편만 들 것이 

아니라 이제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

안정 대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”고 목소리

를 높였다.

특히 정규직의 울타리를 넘어 사각지대에 

놓인 비정규직, 자회사,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

권을 지키기 위한 원청교섭 투쟁이 절실하다

고 강조했다.

박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임원들은 이

번 충남 지역 순회를 시작으로 두 조로 나누

어 전국 각지의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. 위원

장을 필두로 한 조는 6월 25일 인천, 30일 경

기, 7월 2일 대전충북, 3일 충남, 6일 울산, 8

일 전북, 9~10일 광주전남지부의 현장을, 수석

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조는 6월 25일 포항, 

30일~7월 1일 경남, 2일 부산양산, 3일 울산, 

6일 서울, 8일 경주, 9일 대구, 10일 구미지부

의 현장을 방문한다.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

듣고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, 오는 7월 

15일 원청교섭·초기업교섭 쟁취, 모든 노동

자의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의 강력

한 총파업 전선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

결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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